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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는 4차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새

로운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정보 획득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읽고 쓰기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문해 능력에 대한 필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18b). 또한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

는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적시 학습(just in time 

learning)’이 필요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각종 안내문, 메뉴, 

간판, 물품의 설명 등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더 많이 요구

되는 환경으로, 문해 능력은 더이상 학업이나 직업생활에만 필

요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능력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a)에 의하면, 국내 성인 중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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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곤란자는 약 22.4%에 해당한다. 문해 능력에 어려움을 

가진 성인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이에 2016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고령층, 여성, 농어촌 등 

무학력으로 인한 비문해자 및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문해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23). 하지만, 난

독증 성인을 위한 문해 지원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난독증의 출현율은 학령기 아동의 약 5~1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2002; Kim et al., 

2015; Kim et al., 2020). 국내 난독증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201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교육부 조례 등이 마련

되었다(Kim et al., 2020). 난독증 지원이 시작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고, 이 또한 학령기 난독증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국내 성인 난독증은 학령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았

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은 여전히 문해 능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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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dyslexia)은 특정 학습장애 유형 중 하나로,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해독과 철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로, 이들의 해독과 철자 곤란의 원인은 음운처리과정 결함이며 

교육 경험의 부재로 인한 게 아니다(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2002; Tanner, 2008). 

난독증의 해독과 철자 곤란은 명시적인 중재 없이는 나이가 들

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난독증 성인의 경우 어

느 정도 읽기 문제가 해소된 후에도 음운인식 능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며(Griffiths & Frith, 2002), 비단어 해독에서 부정확하거나 

느리게 읽는다(Kwok & Ellis, 2014; Parrila et al., 2007; 

Pedersen et al., 2016). Kirby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난독

증 성인은 읽기와 철자, 노트 필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어휘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난독증으로 인한 문해 

능력에서의 어려움은 일상생활과 학업, 직업 선택 등의 문제로 확

장되고 있었다. Nalavany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학령기에 

경험한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이 되어도 정서적 상처와 문제로 남

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난독증으로 인한 읽고 쓰기 곤란은 학령기에서만 국한되

는 어려움이 아니라 직업, 결혼, 육아,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 상태,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문제들

도 나타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Burden, 2008; Carawan 

et al., 2016; Ingesson, 2007; Macdonald, 2010; McNulty, 

2003; Shaywitz et al., 1999)는 국외 연구 결과들은 많다. 하지

만 난독증 성인 관련 국내 연구는 한 명의 난독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21)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난독증 연구와 지원은 대부분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어, 현재 국내 성인 난독증의 경우 학령기에 적절한 지

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문해 능력의 어려움을 성인이 

되어서도 겪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학령기에 

읽기ㆍ쓰기 관련 중재 지원을 경험하지 못한 국내 난독증 성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읽기ㆍ쓰기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거나, 일

상생활 및 육아에서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난독증 성인의 심리적인 특성상, 자신의 문제를 숨기

고 있어 그 문제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학령기에 중재 

지원 경험이 없는 국내 난독증 성인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은 시

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에 중재 지원을 받지 못한 난독증 성인

이 경험한 학업적ㆍ정서적 어려움과 현존하는 어려움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문제로 하여 난독증 성인이 경험한 어려

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난독증 성인 연구가 지금

까지는 많지 않으므로,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분야에 대해 

실제적인 탐색하는 데에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Strauss & Corbin, 2001).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의 반복

적 비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안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현상, 개념, 범주 간을 비교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 및 자료수집상

에 있어 포화상태를 판단하며, 더 나아가 현상, 개념, 범주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이

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석 방법이다(Ryu et al., 2018).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개별 면담 과정으로 

깊이 살펴본 후,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결과는 난독

증 성인에게 필요한 지원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

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202007-HR-001). 본 연구참여자에게는 

사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 연구 진행 절차 및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40~50대 난독증 성인 

5명으로, 본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난독증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난독증 여부는 (1)K-WAIS 결과, IQ 70 

이상, (2)K-WFA 결과, 해독 혹은 철자쓰기 곤란(80% 미만), 

(3)BASA: EL 결과, 음운처리기술 곤란, (4)초ㆍ중등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A B C D E
Gender Female Female Male Male Female
Age 46 41 41 44 50
Education High High Univ’ Middle High

K-WAIS-
Ⅳ 

FSIQ 92 71 106 71 92
VCI 100 93 116 77 101
SI 13 11 12 11 11
VC 9 6 13 3 8
IN 8 9 13 4 9
CO 10 10 12 4 10
PRI 105 70 96 90 86
BD 7 6 9 4 7
MR 13 3 11 7 8
VP 12 6 8 10 9
FW 8 7 11 4 8
PC 10 8 13 9 9
WMI 84 66 109 62 82
DS 9 3 11 4 9
AR 5 5 12 3 6
LN 6 4 12 1 6
PSI 84 78 98 72 97
SS 7 6 10 3 10
CD 6 5 9 6 9
CA 5 9 11 6 10

K-WFA
WR 92.8% 75.0% 94.2% 10.0% 94.2%
RC 67.7% 64.5% 93.4% 0.0% 75.0%
SP 41.0% 35.8% 79.7% 0.0% 50.0%

BASA: EL
PA 60.0% 73.9% 85.4% 34.7% 68.0%
PWM 56.3% 31.2% 87.5% 31.2% 66.0%

Note. K-WAIS-Ⅳ=K-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Ⅳ; 
FSIQ=Full Scale IQ; VCI=verbal comprehension index; 
SI=similarity; VC=vocabulary; IN=information; CO=comprehension; 
PRI=perceptual reasoning index; BD=block design; MR=matrix 
reasoning; VP=visual puzzles; FW=figure weights; PC=picture 
completion; WMI=working emory index; DS=digit span; 
AR=arithmetic; LN=letter-number sequencing; PSI=processing 
speed index; SS=symbol search; CD=coding; CA=cancellation; 
K-WFA=Korean-Wechsler Fundamentals Academic Skills; 
WR=word reading; RC=reading comprehension; SP=spelling, BASA: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Early Literacy; 
PA=phonological awareness; PWM=phonological working memory. 

Table 1. The information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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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연구대상 선정검사 

(1)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K-WAIS-Ⅳ)은 웩슬러 성인

용 지능검사 4판(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Ⅳ: WAIS-

Ⅳ)을 Hwang 등(2012)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16세에서 69세의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K-WAIS-Ⅳ의 조

합점수는 언어이해(verbal comprehension index), 지각추론

(perceptual reasoning index), 작업기억(working memory 

index), 처리속도(processing speed index)와 같이 4개의 지수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Hwang 등, 2012). 언어이해는 핵심 소검사인 

공통성(SI), 어휘(VC), 상식(IN)과 보충 소검사인 이해(CO)로 이루어

져 있으며, 지각추론은 핵심 소검사인 토막짜기(BD), 행렬추론(MR), 

퍼즐(VP)과 보충 소검사인 무게비교(FW), 빠진 곳 찾기(PC)로 이루

어져 있다. 작업기억은 핵심 소검사인 숫자(DS), 산수(AR)와 보충 

소검사인 순서화(LN)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리속도는 핵심 소검사인 

동형찾기(SS), 기호쓰기(CD)와 보충 소검사인 지우기(CA)로 구성되

었다. 각 지수 척도의 합으로 전체 지능지수(FSIQ)를 산출한다. 

(2) 한국 웩슬러 기초학습기능검사

한국 웩슬러 기초학습기능검사(K-WAF)는 Hong 등(2015)이 웩

슬러 기초학습기능검사(Wechsler Fundamentals: Academic 

Skills: WFA, Wechsler, 2008)를 번안하여 표준화한 성취검사이

다. K-WAF는 낱말 읽기(word reading), 읽고 이해하기(reading 

comprehension), 쓰기(spelling), 셈하기(numerical operations)

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만 5~16세)을 대

상으로 학년과 연령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 등가 연령과 학년 

등의 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학

습기능검사는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원점수로 학년 

수준을 참고하였다. 

 

(3)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제: 초기문해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제: 초기문해(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Early Literacy)는 Kim(2008)이 읽기장애 위험 아동

을 조기 선별하기 위해 표준화한 검사도구로, 읽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중 음운처리 과정(phonological processing)의 하위

요소인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적 작업기억

(phonological working memory), 음운적 정보회상(phonological 

information retrieval)과 단어인지(word recognition)와 읽기유창

성(reading test for fluenc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인식 능력은 변별, 합성, 탈락, 대치 과제로 구성되며, 음절

수준 16문항, 음소수준 16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음운작업기억은 숫자따라외우기 4문항, 숫자거꾸로외우기 4문

항, 무의미단어회상 8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음운처리기술 평가도구는 없는 

실정이나 음운인식 능력은 만 4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만 6

세(초1)에 완성되는 능력으로(Hong et al., 2002), 본 연구에

서는 영역별 원점수의 백분율로 대상의 음운인식 능력과 음운

작업기억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수준임을 참고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면담

자료의 수집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7회에 

걸쳐 심층면담ㆍ구술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면담 회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1:1인 상황인 독립된 공간(연구실, 상담실, 회의실)에

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며 생각해왔던 내용을 자

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심층 질문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면담 시 복잡하거나 모호하지 

않은 일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참여자의 

대답을 경청하며,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 외에도 표정이나 태도 

등 비구어로 표현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기(Sony ICD-UX560)를 이용하여 녹음하였

으며, 녹음된 자료는 Microsoft Excel에 전사하였다. 글자체는 

맑은 고딕, 글자 크기는 10, 한 페이지에 60줄로 작성하였을 

때, 총 분량은 A4용지로 276장이었다. 

2) 자료분석   

녹음된 자료들은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자료는 질적 분석 방법

에 해당하는 근거이론의 반복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으

로 분석하였다. 순서는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한 다음, 

코딩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코드를 수정, 추가하였으며, 축

코딩(axial coding) 과정을 통해 하위 코드들을 정리하고 범주화

하였다(Williams & Moser, 2019).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

여 3개의 대주제와 13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Open coding : Identifying distinct concepts and themes 
for categorization

↓

Axial coding : Focuses on identifying emergent themes, 
and refines, aligns, categorizes the themes.

↓

Integrate categories of organized data from axial coding 
in cohesive and meaning-filled expressions

↓

Refinement of relationships and patterns across categories

↓

Derivation of final results: 3 main themes, 
13 sub-themes. 

Figure 1. Procedures of data analysis

4.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 결과의 분석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외 특수교육학 박사 1인, 언어재활사 1인이 개방 코딩 이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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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결과를 비교, 논의하여 코딩 결과를 일치하게 작성하였다. 

축코딩 과정의 대주제와 소주제 도출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였

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이 의도한 내용에 맞게 결

과가 도출되었는지 서면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인 해석 위험을 피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Mexwell, 

2004).

Ⅲ. 연구결과 

학령기에 중재 지원을 경험하지 않은 난독증 성인 5명을 대상

으로 3~7회에 걸친 구술 개별 면담자료를 근거이론의 반복적 

비교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3개의 대 주제와 13개의 하위 주

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Main themes Sub-themes

School age 
difficulties

 Difficulties of school life
 Emotional difficulties
 Lack of awareness about dyslexia
 Limited social support

Difficulties in 
adulthood

 Interpersonal and daily life difficulties
 Personal development and workplace 

difficulties
 Family life and parenting difficulties
 Emotional difficulties
 Low social awareness and limited 

support

Need for social 
awareness and 
support

 Need for increased awareness of 
dyslexia

 Need for clinics for adults with dyslexia
 Development of alternatives literacy 

(readingㆍwriting) tools 
 Early diagnosis and ongoing support

Table 2. Final results: 3 main themes, 13 sub-themes

1. 난독증 성인이 경험한 학령기 어려움 

1) 학업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학령기에 한글 학습에 더 많이 노력해야 했으며, 

읽기ㆍ쓰기 어려움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 글자를 배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B1, 연구참여자 + 전사번호)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생소한 단어 읽을 때는 오래 걸

려요. 읽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해요. (C1)
 한글은 배웠어요. ...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다 그렇게 배우는 줄 알았어요. ...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7시간, 10시간씩 앉아서, 노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

를 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학습량이 적으니 성적이 

잘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갈수록 성적이 떨어졌죠. (C3)
 공부를 하더라도 쓰기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외우는 것만, 

알고 있지만 못 적었던 그런 것도 있고 (A5)
 그냥 학교만 다닌 거지. 어렵잖아요. 중학교 땐 열심히 해야지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B13)

2) 정서적인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읽기ㆍ쓰기 부진에 대한 무시와 비난 혹은 무관

심으로 낮은 자존감,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어려

움을 가졌다고 한다. 

 엄마는 ‘글자도 모르는 게’라며 늘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짙어요. (B33)

 남들 다하는 걸 이제 한다고 되려 야단치니, 내겐 아무 보

상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B53)

 저는 맨날 혼만 나니까요 (B10)

 자꾸 한 번 틀리니까 또 내가 그거 하나 해서 그 말을 안 

쓸라 하고 (E8)

 주변에서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다른 걸 보고 적는다든지, 

그런 데를 많이 피했던 거 같아요. (A7)

 그때는 그냥 뭐 아 창피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A41)

 저는 혼자서 외톨이였는데. (B19)

 늘 선잠 자고, 늘 못한다고 해서 집에서도 눈치를 보게. 

(B45)

3) 난독증에 대한 인식 부재 

연구참여자들은 학령기 시절에 읽기ㆍ쓰기 어려움의 원인을 경

험 부족이나 개인의 노력 부족, 혹은 인지 능력 부족으로 여겼다

고 한다. 난독증에 대한 인식은 전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머리가 나쁜 줄 알았죠. (D15)

 사투리를 써서 그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했

고. (E6)

 엄마 아빠나 언니나 도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글

을 못 깨우치고 학교를 들어가서 그런 거 같다고 생각했거

든요. (E9) 

 다 그래요. ‘니가 게으른 거 같다’고. (B20)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항

상 ‘너는 안 돼’. (B3)

4) 사회적 지원의 한계

연구참여자들의 학령기 시절,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교육

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에 적

절한 관심을 기울이는 어른들이 없었다고 한다.

 (초등) 1학년 때 자음하고 모음하고 배우는데, 제 생각에 

나는 그곳에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B16)

 저는 혼자서 외톨이였는데, 누군가 잡아주길 바랬어요. ...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아 준 거죠. 그냥 학교만 다닌 거죠. 

(B19)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엄마를 불러서 얘가 한글도 

모른다고 학원 보내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 말도 안 들어줬

어요. 그 때 도움 요청을 거절당하는 느낌, 세상의 캄캄한 곳에 

나 혼자 있는 거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B34)

 학교 다닐 때 알았으면 하는 원망이 있죠. 좀 미리 알아서 

걸러주고, 그거를(쓰기를) 못하는 애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고) ...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A31) 

 특수반이라 해야되나. 거기에 제가 들어가긴 했었던 것 같

애요. ... (지적)장애 그런 애들이랑 같은 걸 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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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난독증으로 인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

움을 못 받았었어요. (A41)

2. 난독증 성인이 경험하고 있는 성인기 어려움 

1)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연구참여자 중 읽기의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 성인은 인쇄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신고 누락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읽기 어려움은 해

소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쓰기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 문자로 소

통하기, 메모하기, 편지쓰기, 대인관계 회피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

려움이 있었다. 

 구청이나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친구한테 사진 찍어서 보

내요. 무슨 내용인지 친구가 읽고 설명해줘요. (D3) 

 사실, 아이 낳고 아내는 (집을) 나갔고, 출생 신고를 못해

서 (우리 애가) 어린이집도 못 다닐 뻔했죠. (D5)

 자꾸만 틀리니까. 확실하게 이 발음 이게 정확한지, ‘에’인지 

‘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기보

다는 약간 기억해서 그랬던 느낌이 더 많은 거 같아요. 

(A44)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A41)

 장을 보러 갈 때, 뭐 살 게 많은 날은 잘 기억해야 해요. 

메모할 수가 없으니 오로지 외워야죠. (A61)

 한 번은 주소가 바뀌었다고 불러주는데. ... ‘아까 적어놓은 

메모가 어디 갔지’ 하며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죠. (A62)

 카톡은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답 같은 건 ‘네’

하고 대답이 길어질 거 같으면, 전화를 해요. (E15) 

 밴드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틀릴까 봐 못 적을 

때 많죠. 답답하죠. 빨리빨리 못 적으니까. 요즘은 거의 다 

카톡으로 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E16)

 한글되면 편지 써서 라디오나 이런 데 사연도 보내고 싶고. 

(E11)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그럴 때마다 불안함이 좀 많았죠. 

(A59)

 (어울리고 싶은데) 선뜻 ‘응, 하자’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거

예요. 바쁘다고 하고. (A58)

 갑자기 툭 적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아는 글도 까먹고, 이 

글자가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

서 그런 데는 안 가는거지. 회피하고. ... 따라 적어라 하면 

적는데, 갑자기 ‘뭐 좀 적어주세요’ 하면 긴장이 돼 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E6)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저는 아직 2G폰을 쓰고 있

으니까. ... ‘나는 아나로그가 좋다’면서 스마트폰을 안 사고 있

죠. 2G폰이라 카톡이랑 밴드가 안 된다며, 통화로 하죠. (A52)

2) 자기계발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쓰기를 하는 게 없거나 적은 직종을 선택하

고 있어 직업ㆍ직무 선택의 제약이 있으며, 업무 시 읽기ㆍ쓰기 

상황에서의 곤란함, 쓰지 못하는 것을 들킬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한다. 

 공부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 꿈을 꿀 수 있을 거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20) 

 하고는 싶은데, 일단은 그게(쓰기가) 막히니까, 너무 답답하

고. (A12)

 스무 살이 되고 직업을 찾고 싶은데, (한글이) 문제가 되니

까 한글학원도 다녀봤어요. 3년이나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랑 같이 공부하는데, 어르신들은 다 되는데 저는 안되는 거

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하자 했는데, 그게 쓰는데 

발음도 안 되고(쓰여진 글을 못 읽겠고), 철자도 계속 틀리

니까. (B4)

 제일 불편한 거는 직장생활을 할라 하니까, 한글 적어야 된다

니까. 말은 잘하는 데 그게 두려워서 적는 데 자체는 안 갈라 

하고 생산직이나 이런 데만 갈라 하고 그런 게 많았죠. (E2)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해마다 이제 단체로 가서 

교육받고 강의를 듣고 이제 뭐 자기 느낀 거를 이제 막 적어라 

하니까 글로는 못 적으니까. ...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A43)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는 의뢰서는 좀 보다가 놔 두었다가

(뒷면으로 돌려 두었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야 되요. 

마음의 준비 없이 시험지 같은 걸 받아 들면,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뒤엉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안 들어오고. (C2)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철자가 틀릴까 봐 근데 그걸 찍기

만 하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진 못했어요. 아니면 사진 

에세이집 이런 것도 만들고 싶은데. (C12)

 어린이집의 아이들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렵고, 이름들이 비슷

비슷한 것도 많고, 잘못 발음할 때가 있어서 늘 긴장되요. 

오늘도 도운이를 ‘도은이’라고 해서 옆에 있던 교사가 지적해

서 ‘또 틀렸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럽고 불안해졌어요. 

(B38)

3) 가정생활 및 육아의 어려움

학부모가 된 난독증 성인 연구참여자들은 가정통신문 등에 글로 

자녀의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적어 보내기를 못하는 답답함과 

회피, 그리고 자녀의 읽기ㆍ쓰기 지도하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애들 유치원 때, 유치원샘한테 이런 거(가정통신문) 적어보

내야 하잖아요. 그거에 답변을 보내야 하는데, 못했던 거. ... 

학부모 의견 적는 란에 못 적을 때 답답하죠. 이전에 적어놨

던 거 보고 적고. ...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내지

는 못했던 거 같아요. (A13)

 애들 성장일기 이런 거도 못 적는 게. (A14)

 학부모 의견 적는 란에. ... 이전에 적어놨던 거 보고 적고, 

모범 답안을 보고 흉내내서. ... 애들이 크고 나서는 바쁜 척

하면서 한 번씩 애들한테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좀 적어라 

해 가지고. (A13)

 나도 틀릴 때가 있으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막막하다. 

(B33)

4) 정서적인 어려움과 극복하고 싶은 욕구

연구참여자들은 학령기부터 지속된 읽기ㆍ쓰기 어려움은 대

인관계 및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이

어져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알려져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

려움, 자녀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수치심, 자신감 부족, 회피, 외로움과 어린 시절의 비난과 무시

에 대한 상처와 원망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

고 읽기ㆍ쓰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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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길 하려니까 눈물부터 나네요. (A1)

 .게 드러나는 게 무서웠어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걸(쓰기를) 

못한다는 게 창피하고. (A21) 

 그래서 오픈하는 게 더 어렵죠. 오픈해서 그냥 창피함만 남

을 거 같애요 (A34)

 갑자기 ‘뭐 좀 적어주세요’ 하면 긴장이 돼 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E6)

 (남편이 딸아이 한글 모른다고 야단칠 때) 딸아이가 안쓰러

운 데. ...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엄청 스트

레스인데, 내가 난독이라는 걸 남편에게 말 못하겠어요. 무

시할 거 같아서. (B32)

 난독을 가진 딸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요.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딸아이를 게으르다고 야단만 쳐요. (B31)

 내가 안 되니까 혹시 애들도 그럴까 하는 생각에 솔직히 그 

때 첫째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빨리 (치료센

터에) 갔던 거 같아요. (A22)

 딸아이가 나처럼 한글을 어려워할까 봐 1학년 때 받아쓰기 

연습을 무지 시켰어요. (B32)

 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정상인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걱

정이 들어요. (B39)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고통을 알기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맘이 들 때가 많다. (B54)

 학교 다닐 때 알았으면 하는 원망이 있죠. (A31)

 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고개를 절레절레 흔듦). 어릴 

때부터 ‘넌 해도 안 된다’며 늘 그랬고, 세 번 가르치고 포

기했다는 말을 자랑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B29)

 이제 배워야되는 데를 가고는 싶은데 근데 챙피하니까. 

(A47)

 지금이라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배우고 

싶어요. .... 파닉스도 간단한 것만 되지 영어 자체가 안 되

니까 영어도 배우고 싶어요. (E11)

 솔직히 말해서 ‘한글만 적을 수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E3) 

5) 낮은 사회적 인식ㆍ지원의 한계

연구참여자들은 난독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으며, 

난독증 성인을 위한 교육부재의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학교 담임

교사와 관련 전문가의 인식도 부족하고, 글을 못 쓰면 지능이 낮

거나 취약 계층일 거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신의 읽기ㆍ쓰기 어려움이 

난독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최근이었

다. 

 ‘딸이 아직 한글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괜찮다

고. ... 저는 답답한데, 학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 거 같

아요. (B21)

 근데 선생님들도 보면 공부 잘했잖아요. 남편도 자기는 

130, 천재라면서 우리 딸이 못하니까 막 혼내고 이해 못하

는데, 저는 (우리 딸) 이해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해

를 못 하는 거 같아요. (B17)

 심리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지능이 좀 낮은 거 같다고, 결

과는 아닌데(검사를 한 적은 없는데) 그분의 추측이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느리다고. (B6)

 근데 저처럼 젊은 사람인데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요? ...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구요. 몰랐어요. (E19)

 주변에서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 그

런 매체(EBS 난독증 특집)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난독이

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해봤고, 그냥 한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A18)

 하고 싶은 거에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딱 봐도 표

가 나니까, 청각이 안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전혀 표가 안 나니까, 지

원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창피함 이런 게 더 많으니까. 

(A2)

 한글학원도 다녀봤어요. 3년이나 다녔는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어르신들은 다 되는데 저는 안되는 거예

요. 철자도 계속 틀리니까. (B4)

 한글 교실 다녀봤는데, 안 되던데요. (D5)

 기본적으로 한글(교육)은 나이 드신 할머님들은 한글 배우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배울라 하니까 또 그거 하

더라구요. (E5)

3. 난독증 성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요구

1) 난독증 인식 확대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매체(TV, 유튜브) 혹은 연구 참여를 통해 자신

의 읽기ㆍ쓰기 어려움이 게으름이나 낮은 인지가 아니라 난독증이

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이후 정서적인 어려움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난독증 인식은 미비하며, 특히 

난독증 성인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런 매체(EBS 난독증 특집)를 보면서, 그게(바보, 

노력 부족) 아닐 수도 있겠다. ... 그래서 정말로 용

기를 내서. ... 주변에서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 그런 매체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난독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해봤고, 그냥 한글 공

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 이걸 보면서 배우

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약간의 희망, 그런 생각을 

했어요. (A18, A19)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용기 내서 

온 게 잘한 거 같아요. (B17)

 (어제) 직장에 난독증이라고 말했다. 말하고 나니 속

이 시원해요. (B51)

 저는 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예요. 카톡을 하

더라도 뭐를 적고 얘들한테 보여주고 ‘틀린 글자가 뭐

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이 고쳐주고, 또 적어놨다가 

이렇게 적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편이고, 저는 

신랑한테도 얘기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은 편 이예요. 학교에서 애들 뭐 적어 가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때는 애들이 적어놓은 거 보고 베껴 적고, 

‘엄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면 애들이 적어주고 그

걸 베껴 쓰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은 이런 걸 애들한테

도 말을 안 해서 더 힘든 거 같아요. (E4, E12)

2) 난독증 성인을 위한 전문 치료기관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읽기ㆍ쓰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 하지만, 난독증 성인을 위한 전문 치료교육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하소연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한글만 적을 수 있으면 뭐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E3) 

 공부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 꿈을 꿀 수 있을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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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20) 

 한글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배우기는 조금 그런 

거 같고. (A108)

 기본적으로 한글(교육)은 나이 드신 할머님들은 한글 배우

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배울라하니까 또 그거 

하더라구요. (E5)

 한글학원도 다녀봤어요. 3년이나 다녔는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어르신들은 다 되는데 저는 안되는 거예

요. 철자도 계속 틀리니까. (B4)

 한글 교실 다녀봤는데, 안 되던데요. (D5)

 심리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지능이 좀 낮은 거 같다고, 결

과는 아닌데(검사를 한 적은 없는데) 그분의 추측이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느리다고. (B6)

3) 활용가능한 읽기ㆍ쓰기 대체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연구참여자들은 오디오북, 음성-텍스트 변환 앱 등 편리하

게 활용할 수 있는 읽기ㆍ쓰기에 대체 수단이 더 많이 개발되고 

보급 되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말하면 글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 (철자가) 틀

릴 때도 있다 하더라구요. 맞는 글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괜히 사용했다가. ... 어휴. (A118)

 오디오북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맘 

먹고 시작해야 하니. (C20)

 TV (가요무대)에 노래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적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 이예요. 그게 도움이 된 거 같아

요. 글자가 틀리기도 하는데, 계속 적다 보면 글자가 그게 내 

머리에 꽂히듯이 그렇게 하는 편 이예요. (E14)

4)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지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겪은 문제를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기를 

바라며, 조기 진단 및 중재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

요성을 지적하였다. 

 일단은 이거(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들이 이제 이런 사례를 보고 이제 조금 더 나은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A36)

 좀 미리 알아서 걸러주고, 그거를(쓰기를) 못 하는 애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고), 다 틀리니까. ... 다 틀린다는 걸 

좀 인식시켜야 되는데. ...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

을까요? (A31)

 (난독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도 그거를(지원을) 꾸준히 

안 해주는 이상은 놓치고 갈 것 같아요. ... 그게 다 마스터 

되지 않는 이상은. ... 선별하고 몇 회 해주고 이런 거는 해

도, 그 문제가 완전히 될 때까지 해 주는 거는 없으니까. 

.... 어쨌든 다 그런 부분이 비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촘촘하지는 않아요. (A32)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에 중재 지원을 경험하지 않은 난독증 성인

들이 난독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 질적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근거이론의 반복적 비교법을 활

용하였다. 40~50대 난독증 성인 5명을 대상으로 3~7회에 걸

친 구술 개별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 주제는 3개로 난독

증 성인이 경험한 학령기 어려움, 난독증 성인이 경험하고 있

는 성인기의 어려움, 난독증 성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요구이며, 3개의 대주제 아래 각각 4개, 5개, 4개로 총 13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난독증 성인이 경험한 학령기 어려움에 대한 논의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학령기 어려움으로는 학업의 어려움, 정

서적인 어려움, 난독증에 대한 인식 부재, 사회적 지원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글 학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읽

기ㆍ쓰기 어려움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 

한글 학습 자체가 어려웠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으며, 매일 7시간 넘

게 공부해서 한글을 익혔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읽을 수 있지만 

생소한 단어는 느리게 읽거나, 읽기만 되고 쓰기는 안 된다든지 각각

의 어려움의 정도는 달랐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읽기ㆍ쓰기의 어

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낮은 학업 성취도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난독증이 갖는 읽기와 쓰기 어려움은 연령이 

증가한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2002; Tanner, 2008)을 확인한 것이다. 

즉, 난독증의 읽기와 쓰기 어려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중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난독증 성인의 경우, 어느 정도 읽기 

문제가 해소된 후에도 음운인식 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

하게 낮으며(Griffiths & Frith, 2002; Kim, 2022), 비단어 해

독에서 부정확하거나 느리게 읽는다(Kwok & Ellis, 2014; 

Parrila et al., 2007; Pedersen et al., 2016)는 연구들과 다르

지 않은 결과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읽기ㆍ쓰기 부진에 대한 무시와 비난 혹은 무관

심으로 낮은 자존감,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어려

움도 가졌다고 한다. 읽기ㆍ쓰기 어려움으로 ‘글자도 모르는 게’, 

‘넌 안 돼’와 같은 무시와 비난을 받았으며, 학령기 시절에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나 교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본인도 읽기ㆍ쓰기 어려움의 원

인을 경험이나 개인의 노력 부족 혹은 인지능력 부족으로 여겼다

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령기 시절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난

독증에 대한 인식은 전무했으며 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 않은 

시기로, 이들은 학령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원

망이 있었다. 대상 B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시기는 1990년대 후반

으로, 담임선생님이 한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인 것을 인지하였으

나, 학교에서의 지원 대신 학원에 보내길 권유한 사회적 분위기였

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 A의 경우, 중학교 때 특수교육지원 대상

으로 선정되어 특수학급에 입급되었으나, 지적장애 아동과 같이 수

업을 하는 등 난독증 특성에 적합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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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독증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3년 이후이며, 

난독증 지원 조례 마련과 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통한 난독증 학

생 진단 및 치료 지원은 2018년 이후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전 

시기에 학교를 다닌 난독증의 경우는 난독증에 대한 전무한 인식

과 지원 부재로 학교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 두려

움, 수치심,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적절한 읽기ㆍ쓰기 지

원을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난독

증 중재에 내면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제공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Giovagnoli et al., 2020)와 같이,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학령기 난독증 학생의 정서적 지원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난독증 성인이 경험하고 있는 성인기 어려움에 대한 논의 

연구참여자들이 난독증 성인으로 경험하고 있는 성인기 어려움

으로는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자기계발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 가정생활 및 육아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과 극복하고 

싶은 욕구, 낮은 사회적 인식/지원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학령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

히 읽기ㆍ쓰기의 어려움이 있어 정보 습득, 소통, 메모하기, 편지

쓰기, 대인관계 회피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직

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대상 D는 인쇄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녀의 출생 신고 누락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친 경험이 있으

며, 여전히 읽기ㆍ쓰기 어려움이 커서 구청이나 법원에서 서류가 오

면 인쇄물을 사진 찍어 친구한테 보내어 친구를 통해 인쇄물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해하고 있는 등의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대상 D를 제외한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읽기 어려움은 해소되었으나 

쓰기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다. 예를 들면, 사야 할 물품을 적거나 불

러주는 주소를 메모하기, 문자로 소통학기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혹시나 써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으로 대인관계를 가급적 회피하기도 하고 있었다. 

대상 C는 대학에서 치기공을 전공하고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

으며, 읽기ㆍ쓰기 어려움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글자가 빼곡한 의뢰서를 읽을 때 강한 피로

도를 느끼며, 취미로 촬영한 사진으로 에세이집을 만들어보고 싶은 

자기 계발은 스스로 차단하는 등 쓰기 활동을 회피하고 있었다. 대

상 C를 제외한 다른 연구참여자는 쓰기가 있는 업무는 스스로 배제

하여 생산직 혹은 어린이집 보조 교사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름

표, 일지 작성시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는 자기계발 및 직장생활에서 읽기와 쓰기가 배제된 환경 마련이나 

업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읽기ㆍ쓰기 어려

움으로 인해 자기계발 및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가 된 난독증 성인 연구참여자들은 가정통신문 등에 

글로 자녀의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적어 보내지 못하는 등 답답

함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녀의 읽기ㆍ쓰기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동시에 쓰기를 못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불

안, 수치심, 자신감 부족, 외로움, 답답함과 어린 시절의 비난과 

무시에 대한 상처와 원망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

상 C와 E는 가족들에게는 알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읽기ㆍ쓰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대상 A와 B는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지 못하고,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며 회피하고 

있었다. 이는 난독증은 학령기 등을 거치면서 부정적인 인식과 대

우, 차별, 낙인 등을 경험하거나 혹은 자신이 스스로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인 영향들은 성

인기에도 정서적 상처와 문제로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Burden, 2008; Kim, 2021; McNulty, 2003; Nalavany et al., 

2013)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보이는 읽기ㆍ쓰기 문제를 바라보는 교

사나 가족들의 반응을 통해 난독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담임교사와 관련 전문가의 인식도 

부족하고, 글을 못 쓰면 지능이 낮거나 취약 계층일 거라는 부정

적인 편견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상 A와 E는 현재 마련된 한글 교실은 시대적으로 배울 기회

를 놓친 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대에는 한글

을 못 배운 사람이 없는 시대여서 그곳을 가기 꺼려진다고 하였다. 

한편, 대상 B와 D는 무학력으로 인한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 교실

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익혀가는 한글이 자신

은 여러 번 다녀도 안 되었으며,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

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 난독증 성인을 위한 교육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금이라도 읽기ㆍ쓰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난독증 성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요구에 대한 논의

난독증 성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요구로는 난독증 인식 

확대 필요, 난독증 성인을 위한 전문 치료기관 필요, 활용 가능한 

읽기ㆍ쓰기 대체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지원

에 대한 것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매체(TV, 유튜브) 혹은 연구 참여를 통해 자신

의 읽기ㆍ쓰기 어려움이 게으름이나 낮은 인지가 아니라 난독증이

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이후 정서적인 어려움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난독증 인식은 미비하며, 특히 

난독증 성인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대상 A가 2014년 방영된 난독증 관련 EBS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

신의 문제가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을 보면 매체(TV, 유튜

브)의 활용을 포함하여 난독증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난독증 당사자 개인에게는 전문가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정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2016년 평생교육법의 제정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고령층, 여성, 농어촌 등 무학력으로 

인한 비문해자 및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발달장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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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23), 이 

대상에 난독증 성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학력자를 위한 한

글 교실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려

하면, 난독증 성인의 문해교육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오디오북, 음성-텍스트 변환앱 등 편리하게 활

용할 수 있는 읽기ㆍ쓰기에 대체 수단이 더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

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자신이 겪은 문제를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기를 바라며, 조기 진단 및 중재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적인 지

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난독증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난독인 개개인의 정도와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

한 체계적인 중재를 기초문해 능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난독으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의 

무게가 얼마나 힘겹고 무거웠는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읽기ㆍ쓰기에 어려움을 갖는 난독증은 학령기 학

업의 어려움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서도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자기계발과 직장생활, 가정생활 및 육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정서적인 어려움은 더 가중됨을 확인하였

다. 연구참여자들은 정규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한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였는데, 이는 난독증으로 인한 어

려움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한 것이다. 한편, 이들은 지금이라도 읽기ㆍ쓰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으며, 난독증 성인을 위한 전문치료 교육기관 

마련과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5명의 성인 난독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난

독증 성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난독

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에서 학령기와 성인기를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고, 진로 직업 선택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난독증 성인에게 필요한 

지원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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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성인이 경험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적 연구

김기주1*

1 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에 치료적 지원을 경험하지 못한 국내 난독증 성인들을 대상으로 난독증을 

원인으로 경험한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참여자는 40-50대 난독증 성인 5명이며, 3-7회에 걸쳐 심층면담ㆍ구술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의 반복적 비교법을 활용하였다. 

결과: 3개의 대 주제는 ‘난독증 성인이 경험한 학령기 어려움’, ‘난독증 성인이 경험하고 있는 

성인기의 어려움’, ‘난독증 성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요구’이며, 3개의 대 주제 아래 하위 

주제가 각각 4개, 5개, 4개 총 13개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령기 읽기ㆍ쓰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문제, 사회적 인식과 지원 부족,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도 경험하였으며, 

성인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읽기ㆍ쓰기의 어려움, 난독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적절한 

지원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읽기ㆍ쓰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갈망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요구도 갖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난독증은 학령기 학업의 어려움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일상생활, 대인관계, 자기계발, 직장생활, 가정생활 및 육아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과 정서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에 이르는 동안 

정규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글을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난독증으로 

인한 읽기ㆍ쓰기 문제는 저절로 나아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이라도 

읽기ㆍ쓰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표현하였으며, 난독증 성인을 위한 전문치료 

교육기관 마련과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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